Focus의 천지창조! 

이재성(62회 2nd Tenor)

I. 1기(60회)의 태동 

1967년 초가을 어느 저녁, 당시 중3으로 밴드부에서 플룻을 불고 있을때 밴드부 고2 형들, 박재진(B1 클라리넷), 허열(T2, trumpet), 고지흡(T1, flute), 고훈(B2 밴드부 아님)이 들어 와, 4중창 연습을 시작하였다. 「Yellow bird」를 훈이형의 기똥 찬 솔로로 들었을 때, 나는 뿅가고 말았네. 이어 흥이 난 훈이형은 특유의 끼 있는 제스쳐로 엘비스의 hit song을 불러대고 그야말로 환상의 도가니 였지.... 형들은 처음으로 출범한 석전제의 출연을 앞두고 연습을 하던 것이었네.... 석전제는 형들이 「Yellow Bird」와 gospel song(노래는 아는데 제목이 생각 안남)을 부르고 앨콜송으로「냉면」, 특히 Focus가 작사한 4절을 불러 여학생들의 가슴을 떨리게 했지....   이렇게 해서 Focus의 역사는 태동이 된 것이야.... (후략) …… 

II. 2기(62회)의 탄생 

1968년 내가 고1이 되고 대부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동계 진학을 하기 때문에 형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졌지. 가을이 다가오자 고3형들은 2년 터울로 2기를 물색하던 차에, 자연스럽게 재진이 형이 나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라고 주문을 하였네, 같이 밴드부에 있던 흥규와 당시 연극반의 여주인공으로 장안의 화제를 뿌리고 여학생들과의 동성연애(???)로 숱한 스캔들(???)로 시달렸던 양혁이, 그리고 음침하게 저음의 뽕짝가수로 명성을 날렸던 창범이를 모아 형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네. 재진이 형은 석전제곡으로 「Yellow Bird」와 성가곡인 「Heilig, Heilig...」를 주었는데, 사실 우리는 성가곡이 별로 땡기지 않았으나 지상 명령이라 죽상(?)으로 불렀지....  아뭏튼 이렇게 해서 2기 Focus가 탄생하였네. ....(후략) ……
[ Focus의 음악적  ‘끼’ ]

1기 형들이나 우리나 끼들이 넘쳐 남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불손함이 있었지.., 뭔가 다르고 잘 난척하고 싶은.....  1기 형들과 필적할 수 있는 파격적인 2기만의 상표를 나는 「Cotton fields」로 하고 약간의 편곡을 거쳐 기타반주로 발표했는데 당시 이러한 고등학생의 시도는 파격적인 것이었네. 해서 69년 가을 CBS 명랑백일장(당시 가장 잘 나가던 고교생 프로그램, 이상벽 사회)에 송창식과 함께 찬조로「Cotton fields」를 불렀던 일이 생생하네.... 

III. 3기 의 탄생 .. .. .. .. .. .. .. .. .. To be continued!
“ 이렇게 Focus는 탄생했습니다. 어린 학창시절의 순수함과 화음이 있는 노래에 대한 사랑,그것으로 . . . . . ! 그리고 쉼도 없이 지금까지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 써 왔습니다. 1967년에서 2004년까지, 졸업 60회에서 98회까지 38년을, 1기에서 30기까지 총 121명이. . . . .”
“ 그리고 이제는 Focus Forever! ”
